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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3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9.8.)

  외교부는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9.8.(금) 오후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

는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든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7.)’을 기념하여 열렸다. 

   * 2019년 12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을 유엔 기념일로 지정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금번 포럼에서는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대응 방향, △유럽의 

과학적,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대응 사례가 동북아 지역에 주는 함의와 교

훈,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의 공동편익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에서 4년 전 우리 정부의 제

안으로 시작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심의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미

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NEACAP)* 등을 활용하여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과학 기반 정

책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35% 저감(26→16㎍/㎥)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2019.11.1.)

  ** 동북아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로 2018.10월 공식 출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활동 수행



  포럼 참가자들은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CLRTAP)*을 바탕으로 효

과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였던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역내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포럼 참가자

들은 대기오염 저감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

움이 되는 만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1979년 유럽 내 월경성 

대기오염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유럽 경제위원회(UNECE) 회원국들간 체결 

 금번 포럼에는 대기오염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

기관 전문가들과 대기오염 대응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

였으며, 동북아 역내 대기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

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1. 제3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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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제3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 개요

1. 포럼 개요

 ◦ 개최 목적 : 동북아 역내 대기오염 협력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 일시/장소 : 2023.9.8.(금) 14:00-17:30 /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홀

 ◦ 참석 대상 : 대기오염 대응 관련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민간‧학계 전문가, 주한 외교단, 일반 시민 등

 ◦ 진행 방식 : 하이브리드 (국내 패널 대면 + 해외 패널 화상)

2. 프로그램

14:00-14:15
(15분)

개회 세션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Ganbold Baasanjav ESCAP 동북아사무소 대표 축사 

14:30-15:20
(50분)

세션 1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대응 방향
 - Xiaohui Hou 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좌장, 대면)
 - R. L. Verma, Regional Resourc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패널, 비대면)
 -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패널, 대면)
 - Bert Fabien, Coordinator,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패널, 비대면)

15:30-16:30
(60분)

세션 2

◾유럽의 과학적,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대응 사례가 
동북아 지역에 주는 함의와 교훈

 - Achala Abeysinghe GGGI 아태국장 (좌장, 대면)
 -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패널, 대면)
 - Johan Kuylenstierna, Research Leader,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패널, 비대면)
 - Carolin Sanz Noriega,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UNECE CLRTAP Secretariat (패널, 비대면)
 - Laurence Rouil, Chair, Steering Body of the 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 (패널, 비대면)  

16:40-17:30
(50분)

세션 3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의 공동편익
 - 우정헌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좌장, 대면)
 - 이소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대면)
 - Lara Aleluia Reis, Scientist, European Institute on 

Economics and Environment (패널, 비대면)
 - Akeem Ali, Head,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패널, 대면)


